
삼양사, 제넥솔- PM미국서임상시험

삼양사는 자체 개발한 차세대 항암제 '제넥솔-PM' 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임상시험 개시 승인을

받아 3월부터미국에서임상시험에들어갈계획이라고 2월7일밝혔다.

삼양사는 제넥솔-PM에 대해 이미 국내에서 임상허가를 얻어 2001년 8월부터 제1상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으

며 미국에서의 제1상, 제2상 임상시험이 끝나는 2004년 초에는 국내와 유럽, 미국 등지에서 판매할 수 있을 것으

로기대하고있다.

제넥솔-PM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항암효과를 인정받고 있는 파클리탁셀에 삼양사의 독자적인 약물전달 특허기

술인고분자미셀기술을접목해독성과부작용을크게줄인차세대항암제이다.

한편, 삼양사는의약과화학부문을새로운성장엔진으로삼고 2002회계연도에순수연구개발비 100억-150억원의

대부분을의약기술개발에투자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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